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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덕산의 미세먼지(PM10) 농도 특성과 기상학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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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PM10 concentration in Guducsan air quality observatory and in particula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dden increase of PM10 concentration in the morning of spring 2014 and meteorological 
parameters. PM10 concentration in April was 46.9 ㎍/㎥, the highest, followed by 45.5 ㎍/㎥ and 44.6 ㎍/㎥ in March and May, 
and 21.9 ㎍/㎥ in August. The low concentration in the early morning appeared on 0800 LST in spring, summer, and fall, 
whereas it emerged on 0900 LST in winter. High concentration in daytime lasted from 1200 LST to 1500 LST in spring and 
fall, whereas it continued from 1300 LST to 1600 LST in winter. The findings of PM10 concentration and change of 
meteorological parameters in Guducsan from April 20th to 27th in 2014 are as follows. The low concentration at dawn and in 
the morning decreased due to strong land breeze. Also, the sudden increase of PM10 concentration in the morning was 
attributable to low wind speed. Lastly, the sudden decrease of PM10 concentration in the afternoon was attributed to diffusion 
by strong sea b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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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은 대기오염, 시정감소, 지구의 

기후변화, 인간의 건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환경문제

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적 오염원인가 인위적 오염원인

가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다양하며, 가스상 물질

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2차 입자로 변환하기

도 한다(Sasaki와 Sakamoto, 2005). 우리나라는 시민에

게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청정연료사용, 저공해 자동차 보급, 도로 물청소 확

대,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을 포함한 많은 시책과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오염도 뿐만 아

니라 외부 유입오염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오염도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유입 대기오염도

(한강을 통한 인천 및 산업단지에서의 유입, 신도시건설

에 따른 유입 그리고 고공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을 측정

할 수 있는 경계 및 상공 대기오염도 측정소를 설치 운영

하고 있다(Yoon 등, 2009). 점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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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일

원 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오염원으로 부터 배출된 입자

상물질은 대기경계층에서 수송, 변환, 희석 그리고 소멸

된다(Xiao 등, 2012). 그러므로 입자상물질의 연직 구조

를 이해하는 것은 입자상 물질의 고도에 따른 물리적, 화
학적 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

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도시가 발

전함에 따라 생활공간과 근무 지역이 점차 지상에서 상

공으로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대기오염물질의 연직분포

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Ding 등, 2005).
미세먼지의 연직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측

탑(Chan 등, 2005; Ding 등, 2005; Zhang 등, 2011; 
Xiao 등, 2012; Sun 등, 2013)과 빌딩(Morawska 등, 
1999; Tripathi 등, 2004) 그리고 풍선(Chen 등, 2002; 
McKendry 등, 2004; Ferrro 등, 2012; Trompetter 등, 
2013)에 채취기를 설치하여 각 고도에서 미세먼지 농도

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관

측탑, 빌딩 그리고 풍선을 이용한 미세먼지의 연직구조

를 측정한 예는 없고, 다만, 서울시의 관악산과 지표 부근

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지상과 상공의 대기질을 비교

한 연구가 있다(Yoon 등, 2009).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와 기상학적 특성을 연구한 예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

지 발생일과 기상학적 관련성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분

포에 따른 기상요소 분석에 대한 연구가 있다(Jeon, 
2012; Kim 등, 2013). 이는 모두 지상에서 채취한 미세

먼지와 기상요소의 관련성으로서 상공에서 측정한 미세

먼지와 기상요소의 관련성에 대한 아직 연구는 없는 실

정이다. 특히 부산지역은 인근에 울산 및 창원 등과 같은 

대도시가 있고 주변에 산악지형이 많아 이와 같은 형태

의 대기오염 측정소의 운영이 요구되며, 이러한 상공의 

미세먼지의 특성을 배출원과 기상학적 관점으로 해석함

으로서 향후 도시 대기질 관리와 대책에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덕산에 설치된 부산시 고공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광복동과 학장동 그

리고 태종대의 미세먼지농도와 비교 평가하고 특히 우리

나라 고공관측소인 서울의 관악산(622 m) 및 강원도의 

광덕산(1,050 m)과 비교함으로서 상공 미세먼지의 특성

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세먼지는 Fig. 1과 같이 부산광

역시 서구와 사상구 그리고 사하구의 경계를 이루는 구

덕산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농도 자료이다. 구덕산 기

상관측소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영남지방 및 주변해상의 

비구름대를 실시간 관측하는 곳으로 해발고도 518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유분진측정기를 이용하여 황

사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M10 농
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8년간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구덕산의 농도 특성 비교를 

위해서 인근의 광복동(상업지역), 학장동(공업지역) 그
리고 태종대(녹지지역)를 비교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광
복동은 구덕산 관측소 바로 아래 해안선에 가까운 지점

이며, 학장동은 구덕산으로부터 내륙에 위치한 지점으로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태종대는 구

덕산으로부터 바다쪽으로 떨어진 지점으로 사면이 바다

로 둘러싸여 있고 녹지지역이다.    
그리고 고공 관측소의 특성을 비교하기 서울의 관악

산과 강원도의 광덕산을 선정하였다. 관악산 기상관측소

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호우, 태풍 등의 악기

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

는 곳으로 해발고도 622 m에 위치하고 있다. 광덕산 기

Fig. 1. Automatic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Guducksan 
obsevatory( ) and 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BRMA)( )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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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variation of mean PM10 concentration at Guducsan and Busan area.  

상관측소는 강원영서 및 경기북부지방의 태풍, 집중호우 

및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발생을 최

소화하고자 설치한 곳으로 해발고도 1,050m에 위치하

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먼지농도의 연변화 및 월변화 특성

Fig. 2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구덕산과 부산지역 

도시대기 측정망(도로변 측정소를 제외)에서 측정한 

PM10의 연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덕산은 2008년
이 37.6 /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13년이 35.5 

/ 이었으며, 가장 낮은 농도는 2011년의 26.8 /
이었다. 부산지역 평균 PM10 농도는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부터 연평균 기준인 50 / 이하를 기록하였고 최근까

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2년에는 43 / 로 가장 낮

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2013년에 49 / 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구덕산 PM10의 농도는 부산지역 도시대기 

측정망 농도에 비해서 12.6~24.5 / 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구덕산이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산악

지형으로 인해 지상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고 판단

된다.  

Fig. 3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구덕산에서 

측정한 PM10농도의 월변화와 계절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4월이 46.9 / 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다음

이 3월과 5월이 각각 45.5 / 와 44.6 / 이었고 8
월이 21.9 / 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봄철

인 3, 4, 5월의 평균 농도는 45.7 / 로 가장 높은 농도

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겨울로 32.5 / , 가을이 

28.3 / , 마지막으로 여름이 25.6 / 으로 가장 낮

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봄철은 황사의 발생과 중국으로

부터 장거리 수송 및 자체 발생한 오염원에 의한 것에 의

해 가장 높았으며, 여름철은 잦은 강수와 대기불안정 증

가 그리고 작은 배출량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부산

지역의 계절별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Jeon, 2010).

3.2. PM10 농도의 일변화 특성

Fig. 4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 구덕산에서 

측정한 PM10 농도의 연별 및 계절별 일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연별 일변화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3년이 높

은 농도를, 2011년과 2012년이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

며, 계절별 일변화를 보면 봄철이 가장 높고 여름철이 낮

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연별의 일변화 양상을 보면 대체

로 오전 9시부터 농도가 급상승하여 11시에 최고농도를 

나타내고 15시까지 고농도가 지속되다가 17시경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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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 of annual and seasonal mean PM10 concentration at Guduc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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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and seasonal variation of mean PM10 concentration at Guducsan.

적으로 저농도를 나타내고 19시에 다시 농도가 상승하였

다. 그리고 이후 야간과 새벽에 일정한 농도를 나타내다

가 오전 8시와 9시에 최저농도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계절별 일변화를 보면, 최고농도를 나타내는 시

간대가 봄철은 12시부터 15시까지, 여름철은 11시에 고

농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가을철은 봄철과 같이 

12시부터 15시까지 고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겨울철은 

봄철과 가을철보다 1시간 늦은 13시부터 16시까지 고농

도를 보였다. 그리고 최저농도를 나타내는 시간대를 보

면, 봄철은 오전 8시와 오후 9시에 나타났고, 여름철과 

가을철은 오전 8시와 오후 10시에, 겨울철은 다른 계절

보다 1시간 늦은 오전 9시에 나타났다. 따라서 최고농도

를 보인 시간대는 12시부터 15시까지 3~4시간 지속적으

로 나타났으며, 오전 8~9시에 농도가 급강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오전 8~9시에 최저 농도를 보인 후 12시경부

터 농도가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Fig. 5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지역 구덕산, 

광복동, 학장동, 태종대에서 PM10농도의 계절별 일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4계절 모두 공업지역인 학장동의 농도

가 높았고 다음으로 상업지역인 광복동과 녹지지역인 태

종대가 비슷한 농도를 보였으며, 구덕산이 가장 낮은 농

도를 나타내었다. 다만, 녹지지역인 태종대에서 야간과 

새벽 그리고 오전까지는 광복동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림에서 최고농도가 나타내는 시간

대를 보면 학장동의 경우, 봄철과 여름철에 11시와 16시
에 double peak를 보였고, 가을철과 겨울철은 10~11시
경에 뚜렷한 peak를 나타내었다. 광복동의 경우, 최고농

도는 낮지만 발생한 시간대는 학장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태종대는 광복동과 비슷하나 새벽과 오전의 농

도가 광복동보다 높아 농도 일변화의 변동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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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sonal diurnal variation of mean PM10 concentration at Guducsan, Kwangbokdong, Hakjangdong and Taejongdae.  

전반적인 일변화 양상을 보면, 학장동은 새벽에 일정

한 농도를 보이다가 출근시간대인 7시부터 농도가 급상

승하고 있으며, 광복동은 학장동보다 1시간 정도 늦은 8
시경부터 농도가 급상승하고, 태종대는 두 지점에 비해 

아침의 농도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구덕산의 

경우, 다른 지점에서 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인 8시~9시
경에 반대로 농도가 하강한다. 하강폭을 보면, 봄철이 5 

/ 정도, 여름철이 3 / , 가을철이 4 / , 겨울철

이 5 / 정도의 일시적 하강이 있은 후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전의 일시적인 

하강을 나타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하강의 원인은 건성침

적, 습성침적, 화학반응, 다른 지역으로의 수송, 혼합층 

고도의 역할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Fig. 6은 구덕산 PM10농도의 일변화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기 위해 기상청이 황사관측 목적으로 설치한 고공

관측소인 서울지역의 관악산(620 m)과 송월동 그리고 

강원도지역의 광덕산(1,050 m)과 춘천을 선정하여 비교

하여 보았다. 서울지역의 송월동은 관악산으로부터 북쪽

으로 약 16 떨어져 있으며 기상청 주관으로 서울시에

서 유일하게 황사 관측 목적으로 설치된 지점이다. 춘천

은 광덕산으로부터 남동쪽으로부터 약 40 떨어진 지

점으로 광덕산과 특성을 비교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관악산의 경우, 봄철 농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

로 겨울철이며, 여름철과 가을철은 비슷한 농도를 나타

내었다. 최고농도를 보인 시각은 13시~14시경과 17시 

~18시경으로 double peak를 보이며 15시경에 일시적 

하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야간과 새벽에 일정한 농도

를 보이다가 8시(봄철, 여름철), 9시(가을철), 10시(겨울

철)에 농도가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구덕산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단 차이점은 하강하는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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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sonal diurnal variation of mean PM10 concentration at Kwanaksan, Songwoldong, Kwangducksan and Chuncheon.

가 구덕산이 관악산보다 1시간 빠르다는 것이다. 농도의 

하강폭은 봄철이 10 / ,  여름철이 8 / , 가을철이 

12 / , 겨울철이 14 / 이었는데, 이는 부산 구덕산

보다 하강폭이 2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관악산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내는 시각이 4계절 모두 오후 시간대인 것이 

특징이다. 같은 서울지역인 송월동의 경우를 보면, 봄철

과 겨울철, 여름철과 가을철이 비슷한 형태의 농도를 보

이며, 단지, 봄철의 오후가 겨울철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

내었다. 새벽 2시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상승한 것을 제외

하면 일변화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광덕산의 경우를 보면, 봄철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

내었고, 다음으로 겨울철, 가을철, 여름철 순이었다. 최고

농도는 봄철에 13시, 여름철은 14시~17시, 가을철은 14
시, 겨울철은 13시~14시에 발생하였다. 아침의 농도 하

강은 봄철과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모두 9시에 발생하

였다. 그 하강폭은 봄철이 4 / , 여름철과 가을철이 3 

/ , 겨울철이 6 / 로 부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광덕산과 인근인 춘천을 보면, 최고농도를 보인 시각

은 봄철 11시와 21시, 여름철은 12시와 21시, 가을철은 

12시와 20시, 겨울철은 12시와 21시로 차이는 있지만 

double peak를 나타내었다. 광덕산의 최고농도는 오후

시간에 나타나 인위적인 오염원으로 볼 수 없으며, 춘천

은 오전과 저녁으로 인위적인 오염에 의한 도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아침의 하강현상은 춘천이 광덕산

보다 이른 시각에 나타났고 하강폭은 비슷하였다. 

3.3. 2014년 봄철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 급상승에 대한 

사례연구

Fig. 7은 구덕산의 봄철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 급상

승을 고찰하기 위해 2014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의 PM10 농도(구덕산, 광복동, 학장동)와 기상요소의 변

화(부산지방기상청, 구덕산관측소)를 나타낸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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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and time Guducsan Hakjangdong Kwangbokdong

Apr. 22
Mini. concen. and occurr. time 37 / , 09 LST 69 / , 05 LST

Max. concen. and occurr. time 124 / 12 LST 135 / , 09 LST

Apr. 23
Mini. concen. and occurr. time 40 / , 08 LST 59 / , 06 LST

Max. concen. and occurr. time 121 / , 12 LST 98 / , 09 LST

Apr. 25
Mini. concen. and occurr. time 21 / , 02 LST 32 / . 02 LST 37 / , 03 LST

Max. concen. and occurr. time 155 / , 07 LST 132 / , 10 LST 84 / . 09 LST 

Apr. 26
Mini. concen. and occurr. time 13 / , 02 LST 33 / . 05 LST 43 / , 05 LST

Max. concen. and occurr. time 107 / , 06 LST 84 / , 11 LST 133 / , 10 LST 

Table 1. Minimum concentration and occurrence time, maximum concentration and occurrence time at Guducsan, 
Kwangbokdong and Hakjangdong during Apr. 22~23, Apr. 25~26, 2014  

덕산의 PM10 농도의 변화를 보면, 4월 20일부터 4월 27
일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오전 중 PM10 농도의 급상승을 

볼 수 있다. 4월 20일은 9시의 13 / 에서 14시의 64 
/ 로, 4월 21일은 4시의 23 / 에서 14시의 136 
/ 으로, 4월 22일은 9시의 37 / 에서 12시의 124 
/ 으로, 4월 23일은 8시의 40 / 에서 12시의 121 
/ 으로, 4월 24일은 7시의 51 / 에서 최고농도는 

관측자료가 없으며, 4월 25일은 2시의 21 / 에서 7시
의 155 / 으로, 4월은 26일은 2시의 13 / 에서 6
시의 107 / 으로, 4월 27일은 6시의 17 / 에서 13
시의 81 / 으로 농도의 급상승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은 상황을 저농도와 고농도의 발생시각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

룹은 4월 22일과 23일과 같이 8~9시에 최저농도를 보인 

후 정오경에 최고농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두 번째 그룹

은 4월 25일과 26일과 같이 새벽 2시에 최저농도를 보인 

후 6~7시경에 최대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아침에 최저농도를 보이기 전날 

20~21시경에 5 / 미만의 매우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인근의 학장동의 경우, 4월 22일과 4월 23일

은 5~6시경에 최저농도(69 / , 59 / ), 9시경에 

최고농도(135 / , 98 / )를 나타내었으나 농도차

이는 구덕산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었다. 4월 25일은 2
시에 최저농도(32 / ), 10시에 최고농도(132 / )
을 나타내었다. 광복동의 경우, 4월 25일에 3시에 최저

농도(37 / ), 9시에 최고농도(84 / )을 나타내었

고, 4월 26일은 5시에 최저농도(43 / ), 10시에 최고

농도(133 / )를 나타내었다. 학장동과 광복동은 구덕

산과 비교했을 때 최저농도는 높고 최대농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시간에 따른 농도상승률은 구덕산에 비해 작

았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로서는 풍속, 

기온, 상대습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큰 

요소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Jeon, 2012; Kim 등, 
2013). 부산기상청의 기온 변화를 보면 새벽에 최저기온, 
정오경에 최고기온을 나타내는 기온의 일교차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덕산 레이더관측소의 기온의 

변화는 지상의 부산기상청과 달리 뚜렷하지 않다. 특징

적인 것은 자정경에 기온이 하강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소폭 상승하거나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

다. 풍속을 보면, 지상의 부산기상청은 정오경이나 오후

에 풍속이 강하고 새벽이나 오전에는 풍속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덕산의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

지를 보면, 자정경에 풍속이 매우 약하고 6~7시경에 6~8 
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었고, 이후 정오경에는 풍속이 

약해지고 오후에 다시 풍속이 강해지는 하루 중 두 번의 

peak가 나타났다. 즉 지상에는 한번의 peak가 나타나는 

반면에 상공에는 두 번의 peak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풍향을 보면, 지상인 부산기상청은 새벽이나 야간에

는 약하마나 북동풍 계열이 바람이 있었고, 한낮에는 남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따라서 야간에는 육풍, 주
간에는 해풍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덕산의 경우, 
새벽이나 아침에 첫 번째 풍속 peak가 있는 시간대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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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Guducsan, Kwangbokdong and Hakjangdong, and meteorological factors at 
BRMA and Guducsan from 20 to 27 Apr. 2014.

서풍 계열이 불고 두 번째 peak 시간대는 남서풍에서 남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따라서 구덕산은 육풍이 

부는 새벽에도 지상과는 달리 강한 육풍계열이 불었다고 

할 수 있고, 오후에는 새벽보다는 약하지만 해풍계열이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기상요소와의 

관계를 보면, 풍속이 강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낮고 풍속

이 약하면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Jeon, 2010; Hu 
등, 2014).

따라서 구덕산 미세먼지 농도에서 야간과 새벽의 저

농도는 강한 육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희석되고 확산되면

서 농도가 급속하게 낮아졌고 오전에서 정오경 급속히 

농도가 상승하는 것은 매우 낮은 풍속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축적되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새

벽의 저농도는 강한 육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낮아졌고 

오전의 농도 급상승은 낮은 풍속에 의해 의한 것이며, 오
후의 급하강은 다시 해풍 계열의 강한 바람에 의해 확산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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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기상청에서 황사관측을 목적으로 설치한 부산 구덕산

의 PM10 농도의 연변화, 월변화, 계절변화, 일변화 그리

고 오전 중 농도의 급상승 현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결

론을 얻었다. 
1) 구덕산의 PM10 농도의 연변화를 보면, 2008년이 

37.6 / 로 가장 높았고 2011년이 26.8 / 이 가장 

낮았으며, 부산지역 도시대기 측정망 농도에 비해서 

12.6~24.5 / 정도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2) 구덕산 PM10의 월평균 농도를 보면, 4월이 46.9 

/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다음이 3월과 5월이 각각 

45.5 / 와 44.6 / 이었고 8월이 21.9 / 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3) 구덕산 PM10의 일변화 살펴보면, 야간과 새벽에 

일정한 농도를 나타내고 오전 8시~9시에 일반적인 부산

지역과는 달리 농도의 하강을 나타내고, 그 이후 농도가 

급상승하여 11시~12시경에 최고농도를 나타내고 15시~ 
16시경까지 고농도가 지속되며, 17시 이후 농도가 하강

한다.
4) 구덕산 PM10의 계절별 일변화 보면, 이른 아침에 

농도 하강을 나타내는 시각이 봄철과 여름철, 가을철은 8
시에,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1시간 늦은 9시에 나타났

고, 최고농도가 나타난 시간대는 봄철과 가을철은 12시
부터 15시까지, 겨울철은 1시간 늦은 13시부터 16시까

지 고농도를 나타내었고, 오전 8~9시 이후 농도가 급상

승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5) 2014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구덕산의 

PM10 농도와 기상요소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새벽과 아

침에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이후 빠른 시간에 농

도가 급상승하였고 오후에 다시 농도가 급하강하는 양상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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